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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단체관광객, 인천 몰려온다 … 11만 명 유치 협약체결
- 지난해 중국 단체여행 허용 이후, 중국 시장 경쟁우위 확보 -

- 국내․외 여행업계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, 11만 명 유치 성과 - 

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중국 단체여행 허용 이후, 인천 공항·항만을 

이용한 중국 관광객들의 인천 관광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26일부터 

5월 1일까지 현지 세일즈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중국 시안시

와 정저우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.

중국 개별 및 특수목적 단체 등 중국 관광객의 수요 회복을 위해 4월 

28일에 시안, 그리고 4월 30에는 정저우에서 인천관광 유치 세일즈를 

개최했으며, 협력 여행사 등과 함께 현지 공동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

추진해 관광․수학여행․문화교류 단체 등 11만여 명을 유치했다고 밝혔

다. 

먼저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파트너 여행사들로 구성된 합동 

방문단을 꾸려 인천 관광 마케팅 주력 도시인 시안에서 현지 여행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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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투비(B2B) 상담과 세일즈콜을 시작으로 8만여 명의 무술․문화교류 

단체 유치에 나섰다. 또 관광 신흥도시 정저우에서는 허난성을 방문

해 양 도시 간 관광분야의 우호 협력을 다지고 역시 비투비(B2B) 상

담과 세일즈콜을 진행해 인천의 관광지, 축제, 한류 콘텐츠 등을 적극 

홍보하며 3만여 명의 관광객 유치 성과를 이뤘다. 

특히,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8일 시안시를 방문해 팡 훙 웨이 시

안시 위원회 서기를 만나 인천의 관광자원을 직접 소개하고, 인천관

광공사의 기획유치 협약체결 등을 지원하며 양 도시 교류협력과 관광

산업 발전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.

유정복 인천시장은 “이번 유치세일즈는 인천관광의 주요 시장 및 신

규 관광 교류지 확장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인 결과”라며 

“앞으로도  국내·외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의 우수한 관광

자원을 더욱 알리고, 양국 상호 간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감으로써 

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

다“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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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자료] 중국 세일즈콜 및 업무협약 체결


